
중동 석유시장을 장악하라!
Economist, 미국의 이라크 침공목적은 OPEC 흔들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려는 이유는 사담 후세인 체제를 전복하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것

외에 이라크가 보유한 막대한 원유 매장량의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있다고 영국의 Economist가 최신

호에서 보도했다.

이라크의 원유 매장량은 1125억배럴로 2618억배럴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

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제재조처로 인해 이라크는 매장량의 극히 일부분만을 생산하고 있다.

이라크가 매장량에 걸맞은 원유를 생산할 수만 있다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세계 석유시장 지배를 종

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원유 소비국인 미국은 국내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된 원유

공급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여서 미국은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미국은 사

우디아라비아가 국제유가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OPEC을 주도해 시장보다 높은 유가를 유지하는 것도 허용해

왔다.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전복해 막대한 매장 원유를 개발할 수 있다면 사우디가 지배하는 국

제 원유시장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라크 정권을 몰아내는 것은 위험한 반미 독재자와 함께 국제유가를 쥐고 흔들어온 OPEC을 제거 또는 약

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 원유시장에서 OPEC의 강력한 영향력은 지속될 가

능성이 크다.

이라크의 석유산업 인프라는 10여년간의 유엔의 제재조처와 관리실패, 지나친 개발 등으로 형편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라크의 석유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기술력과 대규모 자금

을 투입하더라도 최소 5년 동안 재건작업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라크가 과거 유엔의 제재

를 받지 않고 석유를 최대로 생산했을 때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3분의1 수준에 지나지 않은 사실도 부정적 요

소로 거론된다.

Economist는 미국-이라크 전쟁이 발발해 이라크가 중동지역의 유전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으나 사우디가 예

비시설과 수송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송유관도 신속히 설치할 수 있어 OPEC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미국이 생각하는 이라크의 정권교체가 이론적으로는 원유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고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새로운 친분관계도 에너지 지정학상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실질

적으로는 이라크산 원유가 세계 원유시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오랜 뒤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10/ 18>


